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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률 상위 5문항 해설

   1) 1위 : [비문학-인문] 23번

     [이 문제를 풀어 낸 설쌤의 사고과정] 

     (1) 발문을 보면 ‘유비 논증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라고 되어 있다.

        → 유비 논증에 대한 설명은 (가)와 (나) 문단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2) (나) 문단을 보면 ⓐ는 실험동물, ⓑ는 유사성, ⓒ는 반응 결과이다.

     (3) (가) 문단 첫째 줄~넷째 줄에 의하면, 유비 논증은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  

        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라고 나와 있다.

        → <보기>를 보면 ‘어떤 개’와 ‘다른 개’에 각각 밑줄이 쳐져 있다.

     (4) (나) 문단에 ⓐ, ⓑ, ⓒ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보면 ‘인간과 ⓐ 실험동물이  

        ⓑ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라고 나와 있다.

        → 이 문장에서 ‘실험 동물의 반응 결과를 유사성을 보유한 인간에게 적용  

           하는 것’임에 주목하여 <보기>에 대응시키면, ㉮ 어떤 개(ⓐ 실험 동물)의  

           ㉯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 반응 결과)을 ㉰ 비슷하게 생긴(ⓑ 유사성)  

            ㉱ 다른 개(인간)에게도 그러한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적용한 것. 정답 ②번! 

     [한 줄 코멘트] 어렵다기보다는, 실수하기 쉬웠던 문제! 3점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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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위 : [문법] 12번

     [이 문제를 풀어 낸 설쌤의 사고과정] 

     (1) 와, 애들한테 진짜 충격적인 문제겠네. 멘탈 많이 나가겠는데.

     (2) 발문을 보면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추정’하라고 나와 있다.

        → 제시된 자료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면, 어간이 ‘ㅂ’으로 끝나는 말은 ‘ㅸ’과  

           관련이 있고, 어간이 ‘ㅅ’으로 끝나는 말은 ‘ㅿ’과 관련이 있음에 주목. 

           그리고 ‘ㅸ’과 ‘ㅿ’가 15세기 중엽에는 존재했는데,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고 나와 있었음에 주목

     (3) 선택지의 ‘표’를 보면 ‘-게’, ‘-아/-어’, ‘-/은’의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다.

        → 제시된 자료의 1문단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구별되어 있었음에 주목.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1문단을 종합할 때, 15세기 중엽에서는 어간  

           이 ‘ㅂ’으로 끝나는 말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ㅂ’이   

           ‘ㅸ’으로 바뀌고, ‘ㅅ’으로 끝나는 말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  

           할 때 ‘ㅅ’이 ‘ㅿ’으로 바뀌며, 연음되어 표기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선택지 ‘표’의 조건에 보면 ‘-아/-어’, ‘-/은’은 모두 모음으로 시작  

           하는 어미인데 구별되어 있음. 제시된 자료의 2문단에서 15세기와 16세기  

           를 지나면서 ‘ㅸ’은 ‘ㅏ’ 또는 ‘ㅓ’ 앞에서는 반모음 ‘ㅗ̆/ㅜ̆[w]’로 바뀌었고,  

           ‘ㆍ’ 또는 ‘ㅡ’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ㅗ’ 또는 ‘ㅜ’로 바뀌었

             다는 사실에 주목.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추정할 때 근거로 쓰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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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제 선택지를 지워 나가야지.

        → 일단 ④번이 1순위로 탈락되는군. ‘-게’와 같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④번은 ‘빗다’가 활용하면서  

           ‘게’로 바뀌어 있으니까. ①번, ②번, ③번, ⑤번은 모두 맞군. 그 다음  

           ①번, ③번, ⑤번은 어간이 ‘ㅂ’으로 끝나는 말이니까 15세기 중엽에서는  

           ‘-아/-어’, ‘-/은’과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의  

           ‘ㅂ’이 ‘ㅸ’으로 바뀌고 연음되어 표기되어야 하겠군. ①번, ③번, ⑤번의  

           활용형을 모두 보니 ①번은 ‘고’, ‘고’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맞고, ③  

           번은 ‘누’, ‘누’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맞고, ⑤번은 ‘자’, ‘자’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맞군. ②번은 어간이 ‘ㅅ’으로 끝나는 말이니까 15세기  

           중엽에서는 ‘-아/-어’, ‘-/은’과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의 ‘ㅅ’이 ‘ㅿ’으로 바뀌고 연음되어 표기되어야 하는데, 활용형을 

           모두 보니 ‘그’, ‘그’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맞군.

        → 17세기 초엽의 활용형 판단해야지. ①번, ③번, ⑤번은 어간이 ‘ㅂ’으로   

           끝나는 말인데 ‘ㅸ’이 소실되었으니, ‘ㅏ’ 또는 ‘ㅓ’ 앞에서는 ‘ㅸ’이 반모음  

           ‘ㅗ̆/ㅜ̆[w]’로 바뀌었고, ‘ㆍ’ 또는 ‘ㅡ’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ㅗ’ 또는 ‘ㅜ’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있었지. 일단 ‘-게’와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 ①번, ③번, ⑤번  

           전부 다 맞군. 모음 어미 ‘-아/-어’가 결합할 때는 자료에 의하면 ‘ㅸ’이  

           없어지면서 반모음 ‘ㅗ̆/ㅜ̆[w]’로 바뀌어야 하니까, 즉 ‘-아/-어’가 반모음과  

           결합하면서 이중모음이 되어야 하니까 ①번의 ‘고와’, ③번의 ‘누워’는 맞  

           는데 ⑤번의 ‘자바’는 틀렸군. 그 다음, 모음 어미 ‘-/-은’이 결합할 때  

           는 자료에 의하면 뒤의 모음과 결합하여 ‘ㅗ’ 또는 ‘ㅜ’로 바뀌어야 하니까  

           ①번의 ‘고온’은 맞는데 ③번의 ‘누은’은 틀렸군. 와, 애들 답 고르는 과정  

           복잡해서 엄청 힘들어했겠다. 마지막으로 ②번을 보면, 17세기 초엽에는  

           ‘ㅿ’이 소실되었을 것이고, 자료에 의하면 ‘아>아’, ‘저>저어’와 같이  

           ‘ㅿ’이 탈락된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서’, ‘그슨’과 같은 활용형은 

           옳지 않겠군.

        → 사실 탐구 활동과 자료에 의하면, 현대 국어에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용언  

           들을 국어사적 관점으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④번과 ⑤번은 현대 국어  

           에서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라서 바로 지워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세 국어/국어사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 국어 지식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줄 코멘트] 무조건 3점 문제인데, 출제자가 배려해 준 듯. 정답 위치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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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위 : [비문학-기술] 19번

     [이 문제를 풀어 낸 설쌤의 사고과정] 

     (1) 전형적인 <보기>에 적용하기 문제이군. 지문이 꽤 어려워서 애들이 잘 풀  

        수 있었으려나... 정답률 좀 낮겠다.

     (2) 일단 ①번, ②번은 빨리 지울 수 있겠네. 5문단 밑에서 넷째 줄 끝에 보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고 했으므로, ①번의 ‘판정 단계  

        를 먼저 거쳐야 하겠군.’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리고 <보기>에 의하면,  

        가중합이 1보다 작지 않으면 1을 출력하므로, ②번의 ‘1을 출력한다면 가중  

        합이 1보다 작았기 때문이겠군.’은 완전히 반대말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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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제 ③번, ④번, ⑤번 판단해야지. 먼저 ③번 보니까 ‘가중치가 모두 늘어  

        난다.’가 맞는지 확인해야겠군. 5문단 전체 내용이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  

        이었는데, 5문단 넷째 줄~열째 줄에 의하면,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정답 - 출력값 = 오차’, ‘오차 값의 일부가 출력 단자에서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고  

        했으므로, 한 번 학습시키고 나서 오차가 생겼다면 가중치가 모두 늘어난다  

        고 판단하면 되겠군. <보기>의 [A]를 보면 입력 단자 a, b, c의 가중치는 

        Wa=0.5, Wb=0.5, Wc=0.1이고, [B]를 보면 a, b, c로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가  

        각각 Ia=1, Ib=0, Ic=1이라고 나와 있다. 2문단 셋째 줄~여섯째 줄에 의하면,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라고 나와 있으므로, <보기>의 상황에서 가중합을 구하  

        면 (0.5×1) + (0.5×0) + (0.1×1) = 0.6이다. <보기>를 보면 가중합을 토대로  

        출력값이 나오는데, <보기>의 [A]를 보면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으면 0  

        을, 임계치 1보다 작지 않으면 1을 출력하므로, 한 번 학습하면 출력값이 0이  

        나온다.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정답이 ‘1’이므로, 한 번 학습시키고  

        나면 오차가 ‘1’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 오차의 일부가 모든 가중치들에 더  

        해져서 가중치가 늘어날 것이다. 정답 판단하기가 조금 복잡하네! (0.5×1) +  

        (0.5×0) + (0.1×1)로 합하지 않고, 계산한 값을 각각 0.5, 0, 0.1로 보고 가중치  

        Wb는 증가하지 않겠다고 실수한 학생들 좀 있었겠다.

     (4) ④번, ⑤번 빠르게 검토해야겠다. ④번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이 0에 수렴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5문단 밑에서   

        여섯째 줄부터 살펴보면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각각의 정답 값에 수렴하게  

        되고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오차 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라고 나와   

        있으므로, ④번은 ‘출력값이 1에 수렴하겠군.’ 또는 ‘오차가 0에 수렴하겠군.’  

        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지. 지문 내용이 어려워서 꼼꼼하게 못 읽은 애들은  

        ④번 고를 확률이 높겠네. ⑤번은 ③번 판단하면서 한 번 학습하면 출력값이  

        ‘0’이 나오는 것 확인했으므로 빠르게 지워야겠군.

     [한 줄 코멘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 고난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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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위 : [문법] 13번

     [이 문제를 풀어 낸 설쌤의 사고과정] 

     (1) 친절한 설명이 없네. 역시 음운 변동 쪽은 항상 고난도로 출제하는군.

     (2) 일단 ㉠, ㉡, ㉢, ㉣ 각각 분석해 놓고 선택지 판단해야지.

        ㉠ ‘맑+네 → [망네]’는 [막네](탈락 – 자음군 단순화) → [망네](교체 – 비음화)

        ㉡ ‘낮+일 → [난닐]’은

           [낟일](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낟닐](첨가) → [난닐](교체 – 비음화)

        ㉢ ‘꽃+말 → [꼰말]’은

           [꼳말](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꼰말](교체 – 비음화)

        ㉣ ‘긁+고 → [글꼬]’는

           [글고](탈락 – 자음군 단순화) → [글꼬](교체 – 된소리되기)

     (3) 선택지 하나하나 판단하면 끝!

        ① ‘값+도 → [갑또]’에서나 ㉠의 ‘맑+네 → [망네]’에서나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음운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있다.

        ② ‘입+니 → [임니]’에서는 ‘ㅂ’이 ‘ㅁ’으로 교체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과 ㉢ 모두 공통적으로 비음화 현상이 있다. 비음화는 조음 위치가 아닌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현상이라는 것은 작년 수능에서도 다뤘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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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물+약 → [물략]’은 [물냑](첨가) → [물략](교체 – 유음화)의 과정을 거치므로,  

           ‘물+약 → [물략]’과 ㉡에는 모두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계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물+약 → [물략]’만 본  

           친구들은 첨가만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③번을 고르는 실수를 할 수도 있  

           겠네. ※ 나중에 오답률 보니, 생각보다 실수한 아이들이 많았네요.

        ④ ‘팥+죽 → [팓쭉]’에서나 ㉡, ㉢에서나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교체로서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다. 이거  

           작년 수능에서 음운 변동 정답 선택지였던 것 기억하시는가? 기출문제  

           분석이 이렇게 중요하다!

        ⑤ ‘잃+지 → [일치]’에서는 자음이 축약되지만, ㉣이 축약 현상이 전혀 없다. 

           정답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나온다!

     [한 줄 코멘트] 제발 다섯 개의 선택지 모두 검토해서 정답 하나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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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위 : [문법] 14번

     [이 문제를 풀어 낸 설쌤의 사고과정] 

     (1) <보기>에서 제시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 꽤나 걸릴 만한  

        문제였겠군.

      (2) 관형절을 안은문장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다는 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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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는 밑줄 친 ‘동생’이 ㉠ 주어로, [나]는 밑줄 친 ‘책’이 ㉡ 목적어로, [다]는  

        밑줄 친 ‘도서관’이 ㉢ 부사어로 각각 대응되는 것을 확인. <보기>에서 보여  

        준 과정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됨. 

        ① 둘 다 ‘주어’로 쓰여야 함.

           -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

             → 안긴 관형절은 [어제 결혼한]

             → 문장으로 바꾸면 ‘그들이(주어) 어제 결혼하였다’

           -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

             → 안긴 관형절은 [누나를 많이 닮은]

             → 문장으로 바꾸면 ‘친구가(주어) 누나를 많이 닮았다’

        ② 둘 다 ‘주어’로 쓰여야 함.

           -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

             → 안긴 관형절은 [나무로 된]

             → 문장으로 바꾸면 ‘탁자가(주어) 나무로 되었다’

           -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 안긴 관형절은 [시대에 뒤떨어진]

             → 문장으로 바꾸면 ‘생각이(주어) 시대에 뒤떨어졌다’

        ③ 둘 다 ‘목적어’로 쓰여야 함.

           -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 안긴 관형절은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 문장으로 바꾸면 ‘두 사람이 어제 공원에서(부사어) 헤어졌다’ 정답!

           -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

             → 안긴 관형절은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 문장으로 바꾸면 ‘어제 부모님이 일을(목적어) 시키셨다’

        ④ 둘 다 ‘목적어’로 쓰여야 함.

           -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

             → 안긴 관형절은 [친구가 나에게 준]

             → 문장으로 바꾸면 ‘친구가 나에게 옷을(목적어) 주었다’

           - 누나는 털실로 짠 장갑도 내게 주었습니다.

             → 안긴 관형절은 [털실로 짠]

             → 문장으로 바꾸면 ‘(누나는) 털실로 장갑을(목적어) 짰다’

        ⑤ 둘 다 ‘부사어’로 쓰여야 함.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

             → 안긴 관형절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 문장으로 바꾸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주말에(부사어) 공을 찼다’

           -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

             → 안긴 관형절은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 문장으로 바꾸면 ‘관중이 경기장에(부사어) 쓰레기를 남겼다’

     [한 줄 코멘트] 문법 문제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 시간이 꽤 걸릴 만했던 문제


